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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제5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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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및 임기 만료 이사 재선임
- 휴스틸, 배당·정관 변경 등 안건 승인
- 주가 제고 위한 주주친화정책 지속

◇휴스틸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신안그룹 계열사인 강관 제조 업체 주식회사 휴스틸(대표이사 박훈)이 30일(목) 오전 11시에 충

남 당진 공장에서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2022년 재무제표와 주당 350원(총액 197억)의 현금 배당안을 원안대로 의결

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박순석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또한 향후 신규 투자 등의 자금 조달을 준비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700억원에서 1,200

억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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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석한 소액주주들은 신규 투자와 투자 자금 조달, 주가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사 측은 "미국과 군산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일부를 조달하

였고 실적 호조에 따라 증가한 보유자금 활용과 차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자금 조

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제고를 위해 지난해 액면분할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고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친

화정책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진은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주친화정책을 지속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박훈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것

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

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휴스틸은 지난해 매출과 자산 모두 1조 클럽에 가입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892억(이익률 28%)

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와 액면분할, 고배당 등의 주주친화정책으로

회사 가치도 증가하여 지난해 초 1,228억이던 시가총액은 30일 종가 기준 3,810억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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